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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삼국사기』에는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차가 있었

지만, 828년 이후 전국으로 성행하였다고 표현한다. 본 논문은 이

러한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시대 사료와 9세기-10세

기 활동한 선사의 비문을 검토하여 다음을 고찰하였다.

먼저 828년 대렴이 가져온 중국 당나라의 차를 심은 지리산은

화엄사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또한 8세기 중반 옛 백제의 땅인

지리산 권역과 호남지역을 총괄하기 위하여 황룡사의 연기법사에

의해 창건된 화엄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화엄사

는 8세기 중반 창건과 더불어 적어도 지리산 권역과 호남지역에서

는 처음으로 차를 재배하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다음으로 828년 지리산 화엄사에 대렴의 차를 재배하도록 공인

한 이후에 한국(신라)에서 전국으로 차 문화가 성행하였다는 점이

다. 이것은 화엄사를 통하여 지리산 권역과 호남지역에 차 문화가

퍼져나가 차를 마시는 문화가 성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하동의 828년 ‘대렴의 차 시배지’는 잘못된 표현이

란 점이다. 차 시배지란 차를 처음 재배한 곳이란 의미한다. 그런

데 8세기 중반 지리산에서 화엄사가 차를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또한 828년 하동에는 차를 심을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으로 본 논문은 8세기 중반 지리산 권역과 호남지역에서

한국 차를 처음으로 재배한 곳은 화엄사란 점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 한국 차 첫 재배지, 대렴의 차, 지리산 화엄사, 연기법사, 화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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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9-10세기 신라시대 조성된 선사의 비문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작성된 문헌 사료인『삼국사기』와『삼국유사』와 신라

시대차문화의상황을비교검토하였다. 선사의비문은신라시대

당대의 불교계 상황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일차적 사료이기에

13세기 이후의 시각이 반영된『삼국사기』와『삼국유사』보다 중

요도를 더 두었다.

화엄사는 8세기중반신라의왕실직할사찰인황룡사의연기법

사가창건한사찰이다(황태성(무진), 2022). 그리고황룡사는신라에

최초로화엄을가져온자장(慈藏, 594/599-653/655)이주석했던사찰

이다(염중섭(자현), 2016). 이것을토대로화엄사는신라왕실직할

사찰이며, 자장계화엄을이은연기법사의화엄종사찰로정리되었

다(황태성(무진), 2023: 1-28). 본논문은이상의연구를토대로 8세

기 중반 창건된 화엄사는 왕실 직할 사찰로 지리산 일대와 서쪽

호남지역1)을 통솔하기 위한 화엄종 사찰임을 먼저 밝히려 한다. 

이것은 828년 대렴이 중국 당나라의 차를 신라에 가져왔을 때

지리산화엄사일대에차를재배했음을알려준다. 828년당시에도

호남과지리산권역에 화엄사에비견될웅장한사찰은 찾아볼 수

없다.2) 그렇기에 지리산 일대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왕실 직할

사찰화엄사에서대렴의차를재배했다는것은합리적추론이된다. 

그리고『삼국사기』의 대렴이 중국당나라에서 가져온 차를 심

1) 호남이란명칭은조선시대에사용하기시작한용어이다. 본논문에서는지리산
권역에서 서쪽인 전라도 지역을 지칭하여 호남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2) 하동쌍계사의대렴의차시배지장소의문제는 2001년이상봉에의해제기되었
다(이상봉, 2001: 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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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신라에 차 마시는 문화가 성행했다는 내용에서 다음의

의미를도출한다. 먼저 8세기중반화엄사는창건과함께차를재배

하였다. 다음으로 828년대렴의차화엄사에서재배하기시작하면

서신라왕실에서차재배를공인하여차를지리산권역과호남지

역에 보냈기에 차 마시는 문화가 융성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본 논문은 지리산에 차를 재배하여 신라 전역에 차

마시는문화를퍼트린곳은구례화엄사임을밝히려한다. 대렴이

중국당나라에서가져와서심은곳은하동이아닌구례 화엄사이

다. 하동에는 828년폐사된작은절터가있었을뿐이다. 또한대렴

이가져온차는당나라의차이고, 이미화엄사에서는차를재배하

고 있었다는 점을 본 논문은 밝히려 한다.

Ⅱ.� 828년� 대렴의� 중국� 차� 지리산� 재배의� 의미

1. 신라시대 차 관련 선사의 비문과 고려시대 사료 검토

1) 신라 선사의 비문에서 확인되는 차 관련 내용

신라시대활동한선사의비문에는 6명의선사에게서차와관련

된 내용이 서술 표현되어 있다. 먼저 남악 지리산 하동 쌍계사의

진감혜소(眞鑑彗昭, 774-850, 하동쌍계사진감선사탑비 河東雙磎

寺眞鑑禪師塔碑)의 비문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준다. 먼저

불교예식과관련없이차를마시는문화가자리잡았다는점이다. 

그리고무엇보다진감혜소는차에관심이없다는점이다. 이점은

하동차시배지의근거자료에큰약점이된다. 차에관심없는선사

가 차를 재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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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이 당나라의 차를얻어 선사에게올리고 있는데, 무심하

게물에끓여마시고있다. 차를그냥물에넣어끓이고있는선사

의행동은차에관한무관심의행동으로보인다. 그리고진감혜소

가차에관심이없다는것을직접말을하며표현하고있다. 진감혜

소가직접 차를가져온 신도들에게자신은차를마시지 않는다는

것을말하는것이다. 이것은 840년-850년쌍계사에있을때의차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다. 

(840-850년 사이) 어떤 사람이 중국의 차(漢茶)를 선물하자 곧 돌솥에 

넣어 장작을 피우며 가루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끓이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것이 맛이 어떤 맛인지 모르겠다. 속을 적실 따름이다.”라고 하였다.3)

다음은 낭혜무염(朗慧無染, 800-888, 보령성주사지낭혜화상탑

비, 保寧聖住寺址朗慧和尙塔碑)이 성주사에머문 시기인 847년부

터 857년 어느 때이다. 왕자의 신분인 헌안왕(憲安王, 재위: 

857-861)이 제자의 예를다하며차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신라시

대차를매우귀한물건임을알려준다. 귀하기에왕이예를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시사한다. 즉, 왕실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사찰에서

재배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해진다.

(847-857년) 그때(즉위 전) 헌안대왕(憲安大王)께서는, …… 멀리서 제자

의 예를 보이고 차와 향을 예물로 보냈는데, 한 달도 거르지 않도록 하였다.4)

3) “有以漢茗爲供者, 則以薪爨石釜, 不爲屑而煮之, 曰, “吾不識-是何味, 濡腹而
已”(<河東 雙磎寺 眞鑑禪師塔碑>).

4) “時憲安大王……遙展攝齋禮, 贄以茗馞, 使無虛月”(<保寧聖住寺址 朗慧和尙塔
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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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안왕이 859년보조체징(普照體澄, 804-880, 장흥보림사보조선

사탑비長興寶林寺普照禪師塔碑)에게장흥에있는보림사인가지

산사(迦智山寺)를 기증하고, 거처를 옮기기를 청하기 전에 차를

선물하는 등 정성을 다하는 내용이다.

(859년) 왕명(헌안왕)으로…… 차와 약을 보내고 맞이하게 하였다.5)

867년 경문왕(景文王, 재위: 861-875)이 제천 월악산 월광사에

거주하는 원랑대통(圓朗大通, 816-883, 제천월광사지원랑선사탑

비, 堤川月光寺址圓朗禪師塔碑)을 주지로 임명하고, 차와 선물을

보내고 있다. 

(867-875년 사이) 경문대왕께서는…… 잇달아 은혜를 베풀어 차와……

멀리에서 보내는 두터운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6)

893년수철화상(秀澈和尙, 817-893, 남원실상사수철화상탑비,南

原實相寺秀澈和尙塔碑)이 경남지금의 양산인 양주(良州) 심원산

사(深源山寺)에서 입적하자 진성여왕(眞聖女王, 재위: 887-897)이

직접 차와 향을 내려주고 있다.

893년 수철화상이 입적한 후……여덟 차례나 재를 베풀어 백일의 예를 

갖추었으며, 갖가지 차와 갖가지 향을 모두 왕실에서 내주었다.7)

5) “敎遣長沙縣副守金彦卿, 賷茶藥迎之”(<長興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6) “景文大王-追錫恩波註 066, 遐宣 眷渥, 茶□□□□□□來”(<堤川 月光寺址 圓
朗禪師塔碑>).

7) “其滅渡也, 景福二年……其後齋營八會, 禮備十旬. 若茗若香, 悉從王府”(<南原
實相寺 秀澈和尙塔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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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년 징효절중(澄曉折中, 826-900, 영월 흥녕사 징효대사탑비, 

寧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이 891년병화를만나피신을떠난다. 이

후 강원도 평강에 이르렀을 때 진성여왕이 국사를 청하며 차와

향의 선물을 보내고 있다. 

“대왕(진성여왕)이…(중략)…차와 향을 담은 양함을 보내었다.8)

이상에서차에 관한의미를살펴보면차는왕이선사에게 내려

주는최고의선물이며, 최상의공양물이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왕이차를 직접내려주었다는것을선사의비문에서강조하고있

다. 이러한강조는신라시대차는일반인들이쉽게구할수없다는

귀한 물건임을 알려준다. 차는왕과왕실에서 사들이거나 구하여

내려주는귀하고비싼공양물인것을알게해준다. 신라시대차가

귀하고비싸단것은진감혜소의비문에나타난 선사의차에관한

말에서도 확인된다. 차의 재배는 왕실에서인정하는특정 사찰에

서 이루어지는 행위일 것임을 시사한다.

2)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차 관련 문헌 자료

한국에서 차에 관해 언급한 오랜 문헌은『삼국유사』와『삼국

사기』이다. 두 문헌을살펴보면 신라에서 차는대렴이 가져온중

국 당나라 차를 지리산에 심는 828년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 늦어도 7세기부터는

왕실과 귀족들이 불전에 공양 올리는 귀한 물건임이 확인된다. 

『삼국유사』를살펴보면 5가지의차에관한내용이 나온다. 먼

저 661년문무왕(文武王, 재위 661-681)이자신과도연관되는가야

8) “大王…(중략)…專賚茗▨, 遠奉琅函”(<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塔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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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을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음식

중에 차를 술과 떡, 밥, 과일과 함께 올리도록 지시하고 있다.9) 

제사에 올리는 음식은 그 시대 가장 귀한 재료를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왕조국가인신라에서종묘(宗廟)에제사지내는음식

에차를올린다는것은차가그만큼귀한재료라는것을의미한다. 

또한떡, 밥, 과일과함께차를포함하고있다는것은차를음식의

종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00년전후보천과효명의두가지내용을보면차는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공양물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차를마신다는의미보다는불전에공양올린다는의미가앞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0년 전후) 두 태자(보천과 효명)는 매번 골짜기의 물을 길어와 차를 

다려서 공양하고.10)

(700년 전후) 보천은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중략)…다시 50년 동안 

도를 닦으니…(중략)…정거천(淨居天)의 무리가 차를 다려 공양하였고.11)

8세기 중반 경덕왕과 관련한 두 가지 차의 내용은 불교 예식

이후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9) “洎新羅第三十王法敏龍朔元年辛酉三月日. 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衝
王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率友公之子…(중략)…每歲時釀醪醴. 設以
餅飯茶果庶羞等奠. 年年不墜”(『三國遺事』 2,「紀異第二-駕洛國記」, T49, 
984a4-14).

10) “二公每汲洞中水煎茶獻供”(『三國遺事』3,「塔像第四-臺山五萬眞身」, T49, 
999a18-20).

11) “寶川驚異…(중략)…又修真五十年…(중략)…淨居天眾烹茶供獻”(『三國遺事』
3,「塔像第四-臺山五萬眞身」, T49, 999b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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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년) 경덕왕 19년…(중략)…왕이 가상히 여겨 좋은 차 1봉과 수정 

염주 108개를 하사하였다. 문득 한 동자가 있어 외양이 곱고 깨끗하였는

데 무릎을 꿇고 차와 염주를 받들고 전각의 서쪽 작은 문으로 나갔다.…(중

략)…동자는 내원(內院)의 탑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 벽화의 미륵보살상 앞에 있었다.12)

(765년) 3월 3일에 왕(경덕왕 24년)이 귀정문(歸正門)의 누 위에 나가

서…(중략)…한 승려가 납의(衲衣)를 입고 앵통(櫻筒)을 지고서 또는 삼태

기를 졌다고도 한다. 남쪽에서 왔다.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면서 누 위로 

맞아서 그 통 속을 보니, 다구(茶具)가 들어 있을 뿐이었다. 왕이 묻기를, 

“그대는 누구요?”라고 하니, 승려가 대답하기를, “충담(忠談)이옵니다”라

고 하였다. (왕이) 묻기를, “어디서 오시오?”라고 하니, 승려가 대답하기

를, “소승은 3월 3일(重三)과 9월 9일(重九)에는 남산(南山) 삼화령(三花

嶺)의 미륵세존(彌勒世尊)에게 차를 다려 공양하는데, 지금도 차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과인에게도 차 한 잔을 

줄 수 있소?”라고 하니, 승려가 곧 차를 다려 왕에게 드렸는데, 차의 맛이 

이상하고 찻잔 속에는 특이한 향이 풍겼다.13)

760년경덕왕은월명사에게차 1봉지와수정으로만든 108 염주

를선물하고있다. 월명사에게준선물중귀한수정으로만든 108 

염주와차를승려에게선물한다는 것은차가귀한선물이란것을

알려준다. 그리고충담과경덕왕의내용은차를불전에공양올리

12) “景德王十九年…(중략)…王嘉之. 賜品茶一襲. 水精念珠百八箇. 忽有一童子. 儀
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중략)…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
畫慈氏像前”(『三國遺事』5,「感通第七-月明師兜率歌」, T49, 1013b17-c6).

13) “三月三日. 王御敀正門樓上…(중략)…更有一僧. 被衲衣負櫻筒(一作荷簣)從南
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為誰耶. 僧曰志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
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三國遺事』2,「紀異第二-景徳王․忠談師․表訓大徳」, T49, 974b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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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료로마신다는것을알려주고있다. 그리고경덕왕은충담이

준 차를 마시며 맛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은 경덕왕이

평소차를마시고있었기에차맛을안다는것을알려준다. 그렇다

면 760년에는최소한왕은승려들과마찬가지로차를마시고있었

다는 것이 확인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차 문화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828년 지리산에차를 심은이후 신라의 전지역에서 차를마시는

문화가 성행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지리산에서 재배한 차를통

해 차 마시는 문화가 성행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겨울 12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니, 문종(文宗)이 인덕전(麟德殿)에 

불러 대면하고 연회를 베풀어 주었으며 차등을 두어 하사품을 내렸다. 

입당(入唐)했다 돌아온 사신 대렴(大廉)이 차(茶)의 씨앗을 가지고 와, 

왕이 사자에게 시켜 지리산(地理山)에 심도록 하였다. 차는 선덕왕(善德

王)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 이르러 성행한다.14)

840년 이후 진감혜소의 비문 내용을 보면 차를 선사에게 먼저

선물하고있으며, 선사는부처님에게공양을올리지않고바로끓

여서마시고있다. 840년에는승려사회에차를음료로마시는문화

가일반화되어있다고보아도큰무리는없어보인다. 그리고앞서

살핀 다섯 명의 선사의 비문에 보이는 왕이 선사에게 선물하는

차도불전에공양올린다는구체적인내용이없다. 그렇다면 9세기

초가 되면 차는 음료의 의미로 보편화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이러한 중심에 지리산에서의 차 재배가 있는 것이다.

14) “<興德王>三年(828): 冬十二月, 遣使入唐朝貢. 文宗召對于麟徳殿, 宴賜有. 差
入唐迴使大廉, 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徳王時有之, 至於此盛焉”
(『三國史記』10,「新羅本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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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28년 대렴의 차 시배지의 문제

828년대렴이중국당나라에서가져온차를심은곳이라주장하

면서차시배지로기리는모습이하동쌍계사일원에서확인된다. 

그러나문헌으로확인되는신라에서는불교를받아들인 7세기이

후부터차를재배하고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차를재배하기에

불전에 차를 공양 올릴 수 있는 양의 차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쌍계사를창건한진감혜소의비문을보면중국 차라는지칭이보

인다. 이것은재배하는차가따로있기에중국차와구분한다는것

을의미해준다. 이러한것을종합하면 7세기신라에서는차를재배

하고있었다고추정할수있다. 이것이 ‘차시배지’의가장큰문제

점이 된다. 

지리산하동 쌍계사는 ‘대렴의차 시배지’로알려져있다. 대렴

이 가져온 중국 차를 쌍계사에 심으면서 한국에서 본격적인 차

마시는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황을순, 1975). 하동 쌍

계사를창건한진감혜소의일대기를연대순으로보면이것은불가

능한것이확인된다. 지금의하동쌍계사는 840년전후에진감혜소

가 ‘옥천사(玉泉寺)’란 이름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진감혜소의 비

문서술순서에따라시간의흐름을보면다음과같다. 830년진감

혜소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상주(尙州) 장백사(長栢

寺)에 거주하고 있는데, 찾는 사람이많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거

주기간이최소 1년이상이돼야이름이알려지고찾아오는사람들

이생긴다고보는것이합리적판단일것이다. 이후사람들이많아

지자진감혜소는하동지리산화개곡(花開谷)의절터에거주한다. 

이시기걸어서이동했다는표현과장백사에서의거주를고려하면

832년은된것이다. 이 사찰은미상의삼법화상(三法和尙)이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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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찰이지만폐사된상황으로확인된다. 삼법화상의절터(遺基)

라고서술표현하고있으며, 진감혜소가사찰의건물(堂宇)을다시

짓거나 고치니(纂修) 완벽한 사찰로 이루어지고(儼若化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38년 민애왕이 선사에게 ‘혜소(慧

昭)’’라는이름을내려주고황룡사의승적에올려주고있다. 838년

민애왕이이름과승적을올려주고, 이후몇년이지나찾는사람이

많아지자 삼법화상의 절터에서 남쪽 고개에 옥천사를 창건하고

있다. 이것으로볼때쌍계사인옥천사는 840년전후에창건된것

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옥천사를창건한이유는찾아오는

제자등사람이많아지자큰터로자리를옮긴것이합당한해석일

것이다. 이후육조혜능(六祖惠能, 638-713)의영당(影堂)을세웠다. 

진감혜소의 입적 이후 886-887년 사이에 정강왕(定康王, 재위

886-887)이 쌍계(雙溪)라 이름을 지어 주었다.15)

여기서중요한 점은삼법화상이창건한사찰은대렴이차를가

져온 828년에는폐사되어있었다는점이다. 그렇기에하동쌍계사

는대렴의차씨를심은곳일수없다. 삼법화상의사찰터는폐허

란것을앞서살펴보았다. 여기서삼법화상의사찰은 8세기중후반

에는 창건된 사찰로판단된다. 사찰의목제건물이무너지려면적

어도 50년의 기간이 흘러야 폐사가 되어 전각을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되었을것이기때문이다. 진감혜소가 832년에는삼법화상

15) “大和四年, 來㱕…(중략)…始憩錫於尙州露岳長柏寺, 毉門多病, 來者如雲…(중
략)…遂步至康州知異山…(중략)…因於花開谷, 故三法和尙蘭若遺基, 纂修堂
宇, 儼若化成…(중략)…開城三年, 愍哀大王…(중략)…降使賜號, 爲慧昭…(중
략)…仍貫籍于大皇龍寺…(중략)…居數年, 請益者, 稻麻成列, 殆無錐地. 遂歷
銓奇境, 得南嶺之麓, 爽塏居最, 經始禪廬…(중략)…始用玉泉爲牓…(중략)…
是用建六祖影堂…(중략)…今上繼興…(중략)…則以門臨複澗爲對, 乃錫題爲
雙溪焉”(<河東 雙磎寺 眞鑑禪師塔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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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옛 절터에 와서 불사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8세기 중반

어느 때 삼법화상이 사찰을 창건했을 것이다.

하동 쌍계사가 대렴이 가져온 중국 당나라 차 씨를 심은 곳이

아니란점은진감혜소가 차를마시지않는다고 한비문의내용에

서도확인된다. 앞서확인했듯이진감혜소가남악지리산하동지

금의쌍계사인옥천암에거주하던때였다. 어떤신도가중국의차

를 진감혜소에게 선물하자 자신은 차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이것은비싼차를마시지않는청렴한수행자의본분

을밝히고있다는점을진감혜소의비문에서강조한것일수있다. 

어찌 되었든 진감혜소는 평소에 차를 멀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또한진감혜소가차맛을모르며속을적실뿐이란말은

다음의의미가있다. 9세기중반에는차의의미가불전에공양올

리는 것과 함께 음료의 의미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차를

마시는음다의행위가 9세기중반에는이루어지고있었다는것을

알려주는동시에하동쌍계사일원의 ‘차시배지’의문제점은확인

된다.

� Ⅲ.� 화엄사의� 지리산� 권역과� 호남지역� ‘한국� 차�

첫� 재배지’� 가능성� 검토

‘차 시배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차를 재배한 지역을 뜻한다. 

그러나 첫 차 재배지를 특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차

시배지에관한백제나가야에서의 가능성에관한연구들 또한확

인된다.16) 삼국에서불교가전래되면서시작되는 차시배지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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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어느지역에서먼저시작되었다고특정하기보단신라와백제

그리고가야에서다발적으로재배되기시작했다고보는것이합리

적 판단일 것이다.

1. 8세기 중반 경주와 옛 신라 이외의 지역으로 창건되는 화

엄종 사찰

1) 8세기 중반 경덕왕 시기 화엄종 사찰 창건의 배경 

구례 지리산에 백제는 사찰을 창건하지 않았으며, 8세기 중반

이전신라 또한호남지역에사찰을창건하지않았다는것은문헌

자료와고고학적자료로확인된다. 신라는백제를 660년멸망시켜

흡수하였지만 8세기중반화엄종사찰이창건되기전까지백제지

역에는사찰을창건하지않는다. 고려또한백제관련사찰과백제

고승을 이은 사찰의 창건은 없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에 와서도

이어져 백제의 전통을 이은 불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8세기중엽경덕왕시기에화엄의승려들은대거활동하기시작

하며(신형식, 2004: 160), 화엄종사찰들이지리산권역에창건되는

모습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화엄 사상이 경덕왕(景德王, 재위

739-742)의왕권확립에도움을주고있다는직접적인상황을확인

할 수 없으나(김복순, 1988: 125-127), 관련은있어보인다(최병헌, 

1982: 84). 경덕왕의 왕권 강화와 관련하여 화엄 사상이 직접적인

영향을주고있는것은아니라할지라도경덕왕재위기간인 8세기

중반화엄이경덕왕과관련을갖는것은부정할수없는것이다(김

상현, 1989: 239; 김재경, 2007: 155-156; 신형식, 2004: 160).

16) 백제와가야의차에관한연구는송경섭(2007), 문동석(2012), 김진(2014), 정영
식(2015), 윤정현(2017), 김경희(202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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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년 백제를정복하고이후 668년 고구려또한당나라와함께

멸망시킨 신라는 690년을 전후하여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

이 관료제를 완비하고 정치 질서 체계를 확립한다(신형식, 2004: 

147-150). 당나라와활발한교류를통하여외교적으로정치체계의

질서와왕권의 강화에 힘쓴 성덕왕(聖德王, 재위 702-737)은 중앙

집중적인 안정된 사회를 이룩한다. 이후중국식행정관리 체계를

더욱적극적으로받아들여중앙행정관부를완비하여귀족의세력

을약화한 경덕왕은왕권강화를 통한중앙집권화를이루게된다

(신형식, 2004: 153-159). 그러나경덕왕은귀족들의도전을염려하

게 된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화엄의 불교 사상은 경덕왕에게

왕권확립(김상현, 1984: 59-92; 길영하, 1988: 3-48; 김수태, 1991)의

사상적배경으로밀접한관계를형성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8세기 중반 경덕왕은 왕권 확립의 중앙집권화를 위한 노력에

화엄에서사상적배경을확립하였다(신형식, 2004: 160). 이를통하

여화엄의세력을확산하여호남지역에까지불교의이념으로중앙

정치권력의통치배경을제공하게된다는이론은충분한설득력이

있다. 왕권의안정에도움을주며세력을확대하는화엄은지리산

권역과 호남지역을 아우르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다. 

경덕왕과불교와의역학적관계속에화엄은호남지역으로확대

되어간다. 화엄사와연관이깊은황룡사의연기법사는 754년호

남지역을 활용하여『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新羅 白紙墨

書 大方廣佛華嚴經)』17)의 사경불사를일으킨다. 경덕왕 시기 화

엄의 자부심은 화엄종을 대표하는 본존불을요구했고, 그 요구를

바탕으로밀교의도상에서화엄의본존불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17) 본 논문에서는 명칭을『백지묵서화엄경』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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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백지묵서화엄경』의 변상도에 나타나

는 보살의 머리를하는 비로자나불이다. 이러한화엄종 본존불을

독창적으로 창작하려는 노력은 보살의 머리 형태가 아닌 여래의

머리 형태를 하고, 손의 수인은 지권인을 한 화엄종의 본존불로

나타난다. 이것은 766년 지리산동쪽인 <산청 석남암사지에 탄생

한 비로자나불좌상>이다. 

806년 애장왕(哀莊王, 재위 800-809) 7년에 왕은 사찰의 창건을

금지하고있다.18) 왕이직접명령하는사찰창건의금지는시사하

는의미가크다. 8세기중반지방으로사찰창건을시작하여확장

하는화엄종은 806년을기점으로지방에서의사찰창건이더이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상으로는 합천 해인사의 802년

창건이화엄종사찰창건의마지막으로보인다. 이것은이미화엄

종은 지방에 자리 잡았으며, 왕이 지방 사찰 창건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사찰창건이이루어지고있었다는것을알려준다. 이후어

떠한 화엄종 사찰은 선종 사찰로 변모한다.

2) 신라 선사의 비문에 보이는 8세기 중반 지리산 일대 창건되는 화

엄 사찰

신라사회에서 806년애장왕의사찰창건금지는절대적인명령

이며, 어길 수없는 명령인것은분명하다. 그렇다면 화엄사찰은

8세기 중반 지방에 사찰을 창건하기 시작하여 806년을 기점으로

화엄 사찰의 창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것은

여섯개선사의비문에서확인된다. 여섯개선사의비문에서보이

는 8세기 중후반 창건되는 화엄종 사찰은 다음과 같다.

신행(神行, 704-779, 산청단속사신행선사비, 山淸斷俗寺神行禪

18) “禁新創佛寺”(『三國史記』 10,「新羅本紀」 10, <哀莊王>七年(806)春三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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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碑)의 비문은 산청 단속사에 세워져 있다. 단속사는『삼국유

사』에 763년신충이왕을위해창건했다는내용과 748년직장이

준이전에있던조연소사(槽淵小寺)를고쳐단속사라하였다는각

기다른두내용이전한다.19) 단속사가당나라북종선을대표하는

통일신라선종사찰로보는연구도있으나(정동락, 2011: 343-344), 

본 논자는 화엄 사찰로 판단한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8세기 중엽 지리산 일대에는 화엄종 사찰이 창건된다(황태성(무

진), 2022: 90-109). 둘째, 단속사가북종선의선종사찰이라면신행

의 법맥을 이은 지증도헌의 비문에 단속사와의 인연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증도헌의 비문에는단속사가나타나지않

는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화엄 사찰뿐이다. 그렇기에 단속사는

8세기 중엽 창건된 화엄 사찰로 판단된다.

진감혜소가 862년 하동지역의 지리산에 들어와서 삼법화상의

옛절터에기거한다는것은앞서살펴보았다. 또한삼법화상은빠

르면 8세기중반에절을지었을것으로추정하였다. 이유는 862년

폐허가되었다면두 세대인 60년은이전인 8세기중반부터 800년

에는창건된사찰로보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 현재까지학술적

으로확인된것으로 8세기중반지리산일대에창건된사찰은산청

석남암사(지)20)와 구례 화엄사 그리고 단속사이다. 

적인혜철(寂忍惠哲, 785-861, 곡성대안사적인선사탑비, 谷城大

19) “景德王 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為沙門. 為
王創斷俗寺居焉.” …(중략)…又別記云. 景德王代有直長李俊(高僧傳作李純)
早曾發願. 年至知命須出家創佛寺. 天寶七年戊子. 年登五十矣. 改創槽淵小寺
為大剎. 名斷俗寺”(『三國遺事』 5, 「避隐第八-信忠掛冠」, T49, 1016b).

20) 766년 산청 석남암사지는 법승과 법연에 의해 비로자나불좌상이 조성된다. 
지리산일대에 8세기중반이전에불사는없었기에불상조성과함께사찰이
창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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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寺寂忍禪師塔碑)은 직접 동리산(桐裏山)의 작은 사찰에거주하

며 ‘대안(大安)’이라 이름하고있다. 대안사는 적인혜철이 대안사

로오기전부터승려들이머물고있던작은사찰이었다. 적인혜철

이 찾아간 839-846년 이전에 곡성의 깊은 산속에 선종의 암자가

창건됐을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선종사찰이었다면선사의비문

에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리산 권역 8세기 중후반 창건

되던화엄종승려의사찰처럼대안사도화엄종 승려가창건한암

자일가능성이크다. 또한적인혜철이아무런거리낌없이대안사

에거주하는것을보았을때화엄종과선종의밀접한관계에서(황

태성(무진), 2022: 90-109) 화엄종 승려의 사찰일 가능성이 크다. 

보조체징은 837년무렵설산억성사(雪山億聖寺)에서염거의법

을잇고있다.21) 억성사는 8세기중반화엄종사찰로창건된사찰

이지만(황태성(무진), 2022: 99) 837년에는선종사찰이되었다. 또

한 859년부터선사가거주하는가지산사(迦智山寺)는현재의보림

사이며, 화엄종승려인원표(元表大德, ?-?)22)가 8세기중반창건한

사찰이다.23) 보림사는 750년 무렵 창건된 화엄종 사찰이 859년

선종 사찰로 변화하는 모습을보여주는중요한 사례이다. 가지산

사가보림사로바뀌는것은보조체징이입적한이후 883년에왕이

‘보림(寶林)’이라는 현판을 보내주면서이다.24) 

홍각선사(弘覺禪師, 816-883, 제천월광사지원랑선사탑비, 堤川

21) “付法於廉居禪師, 居雪山億聖寺, 傳祖心”(<長興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22) “釋元表，本三韓人也. 天寶中來遊華土，仍往西域，瞻禮聖迹，遇心王菩薩
指示支提山靈府，遂負《華嚴經》八十卷”(『宋高僧傳』 30,「唐高麗國元表
傳(全清)」, T50, 895b7-9).

23) “請移居迦智山寺. 遂飛金錫, 遷入山門, 其山則元表大德之舊居也”(<長興 寶林
寺 普照禪師塔碑>).

24) “中和三年…(중략)…寺額寶林, 褒其禪宗禮也”(<長興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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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光寺址圓朗禪師塔碑)의 비문 파편이 수습된 현재 선림원(禪林

院)은 염거(廉居, ?-844)가 머문 설악산억성사(億聖寺)로 판단 된

다(권덕영, 1998: 82-83). 1948년선림원지에서발견되고 1951년월

정사에서 불길에 녹았지만, 명문이 확인된 선림원종(禪林院鍾)이

있다. 804년애장왕(哀莊王, 재위 800-809) 5년주조된선림원종을

보면종을주조하던상황의글이새겨져있다. 글을보면종의주조

에참여한인물중 802년애장왕 3년해인사를창건한순응화상(順

應和尙)이 나온다.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억성사는 화엄종사찰이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또

한종을 주조할 때당사(當寺)의옛종의 쇠 280정을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종이 주조되는 804년 이전 창건된 사찰임을 알 수 있

다.25) 종합하면억성사는 8세기 중후반 창건된화엄종사찰이된

다.

수철화상이실상사에첫 인연을 닿은 것은실상선정(實相禪庭)

에서 홍척을 만난 때부터이다. 그렇기에 수철화상은 복천사에서

수계를 받는 838년 이전 홍척에게 출가하여 실상사에 거주하고

있다.26) 지증도헌(智證道憲, 824-882, 문경봉암사지증대사탑비, 聞

慶鳳巖寺智證大師塔碑)의 비문에는 826년경 당나라에서 홍척이

귀국하여 남악에 머무는데 실상사에 대한 설명이나 창건에 관한

자료는없다.27) 8세기중반지리산권역에는화엄종사찰이창건되

고있다. 또한 826년경선종사찰의창건예는찾을수없다. 홍척이

826년남악에머물렀다는것은기존사찰에거주한의미로종합된

25) “貞元廿年甲申三月廿三日當寺鍾成內之”(<襄陽 禪林院址 鍾銘>). 

26) “詣實相禪庭…(중략)…出至東原京福泉寺, 受具于潤法大德”(<南原 實相寺 秀
澈和尙塔碑>).

27)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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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화엄종사찰에선사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실상사는 화엄종 사찰로 창건되었을 것이다. 실상사창건에관한

여러선행연구중본논자는화엄종사찰이란주장에동의한다(정

동락, 2011: 343-344). 

이상으로 창건연도가 확인되는 화엄종 사찰은 지리산 일원의

766년 조성하는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관련된

석남사, 748년 중창․763년창건된산청 단속사, 759년무렵 원표

가창건한장흥보림사, 8세기중엽연기법사가창건한화엄사포

함 4개의 사찰이 있다. 8세기 중후반 창건된 화엄종 사찰로 추정

가능한사찰은지리산하동삼법화상의사찰터, 곡성동리산태안

사, 서산보원사, 양양선림원(억성사), 남원 실상사의 5개의사찰

이 있다.

8세기중후반창건되거나추정이가능한화엄종사찰중지리산

에창건되는화엄종사찰은산청석남암사, 산청단속사, 하동삼법

화상의 사찰 터, 남원 실상사, 구례 화엄사, 곡성 태안사의 6개의

사찰이 있다. 그리고 지리산 권역 서쪽에 8세기 중후반 창건되는

화엄종 사찰은 장흥 보림사, 서산 보원사의 2개의 사찰이 있다. 

그외 8세기중후반창건되는화엄종사찰은양양선림원이있다. 

이상을살펴보면중요한사실을알려준다. 8세기중반 6개의화

엄종사찰의창건이지리산권역에몰려있는것이다. 그리고장흥

보림사, 서산보원사를보면산사사찰인화엄종사찰이 8세기중

후반부터지리산을중심으로호남지역으로확대해나가는것으로

보인다. 8세기중엽이되면지리산권역을중심으로화엄종사찰이

창건되어 호남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 8세기 중반 창건되는 지리산 일대 사찰의 중심 화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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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사는 8세기중엽에창건되는큰규모를갖춘사찰이다. 또한

화엄사는명칭을통해서도확인되듯이신라화엄을대표하는사찰

이다. 그리고왕실직할사찰황룡사의연기법사는화엄사를창건

한중심인물이다. 이를통해 8세기중반창건이후화엄사는지리

산권역과옛백제지역인호남지역불교계를아우르는중심사찰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9세기 관단 사찰의 역할로 증명된다.

화엄사는 호남지역 화엄종을 총괄하는 관단 사찰이다(한기문, 

1988: 47-49). 선각형미와동진경보는호남지역사찰에서수도하던

승려인데, 882년과 886년 관단 사찰인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화엄사가호남지역을총괄하는화엄종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882년(선각형미)-헌강왕 8년 19세에 화엄사 관단에서 비구계를 받았다.28)

887년(동진경보)-경문왕 12년 18세에 월유산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수계 

하였다.29)

8세기중반이되면화엄종사찰이지리산권역에창건되며, 이러

한화엄종사찰의창건은호남지역으로퍼진다. 화엄사찰의확산은

신라 화엄종에 자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자부심은

8세기중반이후지리산권역에창건되는화엄종사찰의독창적으

로창작되는석조조형물을탄생시킨다. 첫독창적창작의시작은

766년조성된산청석남암사지화엄종본존불인여래형지권인의

28) “中和二年受具戒於華嚴寺官壇”(<康津 無爲寺 先覺大師遍光塔碑>).

29) “年十有八 具於月遊山華嚴寺”(<光陽 玉龍寺 洞眞大師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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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양식이다. 이러한독창적창작양식의조형성은화엄사의석조

조형물에서정점을찍는다. 이것은화엄사의 <사사자삼층석탑>, 최

초 고복형 <화엄사석등>, 한국 유일의 전각의 내벽을 두른『화엄

경』인 <화엄석경>이 대표한다(황태성(무진), 2022: 187-234).

신라에 화엄을 최초로전파한 인물은자장이다. 자장이신라에

서『화엄경』을전파하고 자장계 화엄종 집단이 황룡사에 구성되

었다는것은추정가능한일이다. 신라에서자장의화엄종집단이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장이신라로 귀국한 643년 3월 16일30) 이후선덕여왕은자장

에게대국통(大國統)을맡긴다. 대국통 자장은황룡사 2대주지에

취임하며, 선덕여왕에게구층목탑의건립을건의한다. 자장은이

후선덕여왕의도움을받으며신라의승단을정비하는작업을진

행한다. 자장의노력은신라의열집중에여덟, 아홉집은수계를

받고불교에귀의하게만든다.31) 이러한 상황에서황룡사에자장

의 화엄종 계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경덕왕 재위 기간인 8세기 중반 무렵에 『삼국유사』에는 화엄

종 승려가 갑자기활발하게활동하는것으로 확인된다. 경덕왕은

“황룡사의대덕(大德) 법해(法海)를청해『화엄경』을강의하도록

했다.”32)는 기록이 있다. 또한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

要決問答)』 4권이 794-799년 일본에서 필사되는데, 서두(書頭)에

“황룡사 석표원집”이 적혀 있다.33)『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8세

30) “善德王-十二年: 三月. 入唐求法高僧慈藏還.”(『三國遺事』 3,「塔像第四-皇龍
寺九層塔」, T49, 990c).

31) “當此之際. 國中之人. 受戒奉佛. 十室八九”(『三國遺事』 4,「義解第五-慈
藏定律」, T49, 1005c).

32) “明年甲午夏. 王又請大德法海於皇龍寺. 講華嚴經”(『三國遺事』 4,「義
解第五-阿道基羅」, T49, 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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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반에찬술된것으로보이며(박미선, 2011: 40), 황룡사의승려

표원(表員)이 주인공이다. 표원의『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신라

의 여러 화엄 고승의『화엄경』에 대한 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

다. 그런데의상의『화엄경』 강의 인용은 세차례로34) 다른 고승

의 인용에 비해 적은 수다. 한번은 비판적인 인용을 하고 있는데

(김상현, 1991: 57), 이것은 표원이 의상계 화엄종이라면 어려운

일이다. 표원은 의상계와 구별되는 화엄종으로 보는근거가된다

(고익진, 1989: 365). 8세기중반의상계와구분되는화엄종은자장

계가 강력한 후보가 된다. 

754년무주지역을중심으로불사를시작한『백지묵서화엄경』의

발원자인황룡사연기법사는화엄사를창건한인물이다. 또한연기

법사는 자장계 화엄종 승려로서 지리산 권역과 호남의 화엄종을

총괄한다. 이러한연기법사가창건한화엄사의자장계화엄의위상

을 살피기 위해서는 나말여초 활동한 관혜(觀惠, ?-?)를 살펴보면

된다. 관혜는남악화엄의대표로의상계화엄을대표하는북악부

석사의승려인희랑(希朗, ?-?)과대립하였다.35) 이것은남과북지

역적대립이아닌화엄종파벌의대립이다. 이를통해남악화엄사

33) “皇龍寺 釋表員集”(『華嚴經文義要決問答』, X8, 414a).

34) “義相師云. 欲示緣起實相陀羅尼法”(『華嚴經文義要決問答』1, X8, 419c) ; 
“義相師云. 中門中. 向上來. 向下去. 即門中. 向上去. 向下來. 前後言錯. 
故不用也”(『華嚴經文義要決問答』1, X8, 420a) ; “一義相師云. 緣起者. 隨
性無分別. 即是相即相融. 顯平等義. 正順第一義諦體也. 因緣者. 隨俗差
別. 即是因緣相望. 顯無自性義. 正俗諦體也”(『華嚴經文義要決問答』2, X8, 
421b).

35) “師北嶽法孫也. 昔新羅之季, 伽耶山海印寺, 有二華嚴司宗. 一曰觀惠公, 百濟渠
魁甄萱之福田. 二曰希朗公, 我太祖大王之福田也. 二公受信, 心請結香火願, 願
旣別矣. 心何一焉降及門徒浸成水火, 況於法味各稟酸醎此弊難除由來已久時
世之輩號惠公法門爲南嶽, 號朗公法門爲北嶽”(『大華嚴首坐圓通兩重大師均
如傳 竝書』,「第四立義定宗分者」, 韓佛全 4, 5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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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상계 화엄과 구별되는화엄종 파벌이 형성되어있다는점이

파악된다(황태성(무진), 2022: 50-51). 나말여초화엄종은왕건과견

훤의지지방향에서북악과남악으로대립하고있다. 여기서관혜가

남악으로지칭되는화엄사의화엄종을대표한다면북악을상징하

는의상의화엄종과대립하는특징이있어야한다. 이런대립의중

심에는자장계연기의화엄종이요청되는것이다. 그렇기에관혜는

나말여초 지리산 권역과 호남을 대표하는 자장계 연기의 화엄종

승려가 된다. 여기서 화엄사는 나말여초 시대까지 지리산 권역과

호남을 대표하는 사찰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엄사에는현재국보가 5점과보물은 8점이있다. 이중통일신

라 시기 조성된 유물인 <사사자삼층석탑>, <각황전앞석등>, 

<동․서오층석탑>, <화엄석경>, <서오층석탑출토사리장엄구>는

지리산권역사찰중최고의웅장함을보여준다. 황룡사연기법사

가 창건한 화엄사는 8세기 중엽 경덕왕과의 관계에서 왕실 직할

사찰로 창건되었다. 종합해 보면 화엄사는지리산일대와 호남지

역을 통솔하는 중심 사찰이며, 왕실 직할 사찰로 창건된 것이다.

3. 8세기 중반 지리산 화엄사의 한국 차 첫 재배 검토

828년 대렴이 중국에서 가져온 차를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는

것은지리산에차를재배할수있는큰사찰이있다는것을의미한

다. 지리산의 사찰에 차를 재배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차를

재배한인력이있는큰사찰이 828년에있다는것이다. 이러한사

찰은 지리산에 화엄사가 유일하다.

여기서매우중요한점이있다. 지리산일대에 8세기중반사찰

이창건되고 828년이될때까지대단위의불사를이룬사찰이화엄



‘대렴의 차 시배지’ 주장의 문제점과 지리산 화엄사의 ‘한국 차 첫 재배지’ 고찰

55

사이외에또있을까하는점이다. 이시기화엄사에버금가는대단

위 불사를 이룬 사찰이 있다면 대렴의 차 씨를 심을 사찰이 되기

때문이다. 지리산지역에 8세기중엽부터 828년이전창건되어운

영되는 사찰은 남원 실상사, 산청 석남암, 산청 단속사가 있다. 

먼저남원실상사는지증도헌의비문을보면홍척이 826년남악

에도착했을때이미창건되어있던화엄종사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차를재배하고수확하여다른지역으로보내줄만큼

큰 사찰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수철화상의 비문에 보면

수철화상이 838년실상사에도착했을때이름이실상선정(實相禪

庭)이었다. 826년 홍척이 거주하기 시작한 화엄종 사찰이 838년

12년동안선종의사찰의이름으로불리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실상사는 화엄종의 큰 사찰이아니었음을알려준다. 화엄종의큰

사찰인화엄사, 해인사, 부석사나서산보원사는선종사찰로변하

지않기때문이다. 9세기초선사들이거주하면서선종사찰로변

모하는 화엄종 사찰은 다음의 특징이 있다. 작은 화엄종 사찰에

유명한선사가거주하면서중창불사를일으켜 선종사찰로만드

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 

장흥의보림사는 8세기중반원표가창건한가지산사를보조체

징이 859년왕의지원을받아선종사찰로변모시켰다. 또한실상

사는 826년홍척이도착했을때큰사찰이아닌곳으로확인된다. 

산청 석남암은 한국 최초의 비로자나불좌상이 조성된 사찰이다. 

그런데이 사찰은작은 사찰임이 확인되기에차를재배한사찰일

가능성이없다. 산청단속사는신행이거주하고 813년신행의비문

을 건립한 사찰이다. 화엄종사찰이면서신행의비문을 건립하지

만, 선종 사찰로 거듭나지 못한 사찰이다. 이것은 신행의 북선종

세력이강하지못했기때문으로보인다. 또한신행의비문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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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의비문을건립할때신라의 왕이나중앙정치권력집단의소

통이나후원은받지못하고있다. 그렇다면단속사도차를재배하

여외곽에보내주어차문화가성행하게할정도의큰사찰이아닌

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남는사찰은화엄사이다. 화엄사는지금

남아있는 사찰의 사격으로 보아도 충분한 사찰이다. 8세기 중반

왕실 지원의 불국사와버금가는 불사를 이룬 사찰이기 때문이다. 

차를재배한다는것은차의소비자와차를재배할기술자가있

어야한다. 이러한집단이함께있어야차를재배할수있다. 차를

모르는 지역에서 차를 재배한다는 것은불가능한것이다. 그렇다

면 828년흥덕왕은화엄사가큰사찰이란것을알고있었으며, 화

엄사에차를재배할사람들이조성되어있다는 것을알고있었다

는 것이 된다. 828년 대렴의 차 씨를 통해 전국으로 차가 유행한

것이아니라, 이미화엄사는차재배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었

다고보아야한다. 차가재배되고있는곳이어야차씨를보내차를

재배하게 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828년 화엄사는 왕실과 소통하고 왕이 차의 재배를 명령하는

왕과관련이깊은사찰이다. 황룡사는왕실직할사찰이고, 화엄사

를 창건한 연기법사는 황룡사출신이기때문이다. 흥덕왕이지리

산화엄사에차를재배하라명령했다는것은이러한이유로설명

된다. 또한 828년화엄사에차를재배한이후신라에차가성행하

였다는것은다음의의미를내포한다. 왕이지방의사찰이커가면

서차의수요를중앙경주에서충족할수없었다는것이다. 이때문

에 지리산 화엄사에 차를 재배하게 하였을 것이다. 또는 적어도

호남권화엄종사찰에서는화엄사의차를전달받고있었다고이해

해도 될 것이다. 

828년차씨를지리산화엄사에보낸것은흥덕왕이차를재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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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한것만이아니라, 차재배와전국으로차를전달하는거점으

로공인한것으로볼수있다. 흥덕왕이화엄사를차재배와함께

전국으로차를전파하는 거점으로 공인한이후 신라전역에차가

성행한것이다. 이러한해석은『삼국사기』의 ‘차는선덕왕때부터

있었지만, 이때 이르러 성행한다.’36)라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상으로화엄사는대렴의차씨를재배한곳이며, 차마시는음다의

문화를 전국으로 성행하게 한 사찰임이 확인된다.

Ⅳ.� 결론�

본논문은신라시대당대화엄사의상황을알수있는 9-10세기

조성된선사의비문과고려시대문헌사료를통하여다음을확인

하였다. 화엄사는 8세기 중반 황룡사의 연기법사가 왕실의 직할

사찰로 창건한 사찰이다. 신라왕실에서황룡사연기법사를통하

여 화엄사를 창건한 이유는 지리산 권역과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중심사찰의역할을부여하기위함이다. 또한화엄사는 8세기중반

한국차를지리산에재배하여 828년이후차를마시는문화를전국

으로 확산시킨 사찰이다. 

신라는 7세기말백제를멸망시킨이후옛백제의권역인지리산

일대와호남지역에사찰을창건하지않는다. 그런데 8세기중반이

되면경덕왕의왕권강화정책과 맞물려지리산에창건한화엄사

를 중심으로 화엄종 사찰들이 창건된다. 

본논문의의미는『삼국사기』의 828년대렴이중국당나라에서

36) “<興德王>三年(828): 茶自善徳王時有之, 至於此盛焉”(『三國史記』10,「新羅
本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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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차를지리산화엄사에심은이후, 차를마시는문화가신라

전역에성행한이유를밝힌것에있다. 828년화엄사에대렴이가

져온차를 흥덕왕이심게하면서 화엄사가재배한차를 공인하여

전국에차를퍼지게한것으로이해하여풀어내었다. 이러한해석

만이『삼국사기』에 보이는 신라 선덕왕 때부터 있었던 차가 828

년 이후에 전국으로 성행한 이유가 해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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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First Tea 
Cultivated Land of Daeryeom(大廉) and the 

First Cultivation of Korean Tea at 
Hwaeomsa Temple in Mt. Jiri 

Hwang, Tai-sung(Ven. Mu-jin)

Ācārya,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ccording to the "Samguk Sagi(三國史記),” tea existed during the 

period of Queen Seondeok(善德女王) of Silla in the mid-7th century, 

but became popular nationwide after 828. This paper examines tea 

culture during the Silla period by reviewing records from the Goryeo 

dynasty and writings of monks in the 9th to 10th centuries.

First, “Jirisan(智異山)”, where Daeryeom(大廉) planted tea plants 

brought from the Tang Dynasty of China in 828, refers to Hwaeomsa 

Temple(華嚴寺). This paper also found relation with Hwaeom 

Temple, established by Yeonki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in 

charge of the Mt. Jiri area, an ancient Baekje territory, and the Honam 

region. This implies that Hwaeomsa cultivated tea for the first time 

in the area alongside its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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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ea culture spread nationwide after Daeryeom was officially 

authorized to cultivate tea at Jirisan Hwaeom Temple. This implies 

that Hwaeom Temple made tea culture spread to the Mt. Jiri area 

and the Honam region.

Lastly, it is incorrect that the very first tea plantation in Korea by 

Daryeom in 828 took place at Hadong are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Hwaeom Temple was already cultivating tea at Mt. Jiri in the 

mid-8th century. Also, Hadong did not have enough conditions to grow 

tea plants in 828.

To conclude, this paper emphasizes that in the mid-8th century, 

Hwaeom Temple in the Jirisan area and the Honam region was the 

first place to cultivate tea pl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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